
제19호 태풍 솔릭 이 제주를 할퀴고 지나갔다.

오랜만에 찾아온 태풍에 제주 곳곳에 생채기가

남았지만 맹위를 떨치던 여름 무더위는 한풀 꺾

인 듯하다.

지난달 25일 2018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

의 여덟 번째 탐방이 이뤄졌다. 버스를 타고 꼬

불꼬불한 1100도로를 이동한 지 40여분. 버스에

서 내리자 해발고도가 높은 탓인지 선선한 바람

과 적당한 구름 덮인 하늘이 에코투어 참가자들

을 맞이했다.

이날 여정(1100도로~18림반~임도~한라산둘

레길~색달천~표고밭길~중문천~한전길~숲길~

거린사슴오름~전망대)은 주로 한라산 둘레길과

계곡길을 따라 걷는 코스였다. 이날 길잡이로

나선 이권성 제주트레킹연구소장은 오늘 코스

는 다른 투어들과 비교하면 쉬운 코스 라며 여

유가 있는 만큼 산에서 계곡을 따라 걷는 묘미

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 고 소개했다.

코스로 들어서니 사방으로 넓게 펼쳐진 제주

조릿대가 탐방객들을 반겼다. 한 참가자는 요

즘 한라산을 점령하고 있는 조릿대는 지구온난

화로 높아진 기온과 이 조릿대를 먹어치우던 소

와 말의 한라산 방목이 금지된 1980년대 전후로

급격히 늘었다 며 빽빽이 자라난 조릿대로 인

해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해 생태계에 심각한

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밀도 조절이 필요한 것

같다 고 말했다.

30여분쯤 걸었을까. 산뜻한 향이 코를 자극했

다. 제피였다. 제주에서는 제피를 주로 자리물

회에 넣어 먹는다. 이 소장은 흔히 제피나무와

초피나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둘은 엄연

히 다른 식물 이라며 마초어산 으로 이 둘을

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, 가지에 가시가 마주 보

고 나면 제피, 어긋나 있으면 산초 라고 밝혔다.

이어 산초는 추어탕에 들어가는 미꾸라지의

잡냄새를 없애는 데 사용된다 고 덧붙였다.

귓가에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를 따라 어느

정도 걷자 계곡이 나타났다. 태풍때 내린 비로

계곡에는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. 점심시간

이 겹쳐 이곳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잠시

쉬는 시간을 가졌다. 몇몇 참가자들은 양말을

벗어 잠시 발을 계곡에 담가 피로를 풀고 또 다

른 참가자는 윗옷을 벗고 등목을 하기도 했다.

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름날 계곡에 단체 야유회

를 온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.

다시 시작된 산행. 표고밭길 중간에 빈 건물

들이 나타났다. 이에 한 참가자는 한라산 표고

버섯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표고버섯 생

산량의 70% 이상일 정도로 유명했다 며 요즘

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허가받은 일부 말고

는 다 사라졌다 고 전했다.

중문천과 한전길,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

날의 유일한 오름인 거린사슴오름에 도착했다.

거린사슴은 오름 등성이 모양이 사슴 등성이와

닮았다는 데서, 또는 사슴이 많이 서식했다는

데서 불린 명칭이다. 좁은 길과 우거진 수풀을

헤치며 오름을 내려오자 전망대에 다다랐다. 전

망대에 올라서자 탁 트인 서귀포 시내와 저 멀

리 보이는 범섬, 코스 내내 숲길을 걷다가 만나

는 바다의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졌다.

이날 친구 3명과 함께 참가했다는 문영실(5

4)씨는 전에 에코투어에 참가했던 지인의 추

천으로 신청하게 됐다 며 오랜만에 친구들과

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

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. 이

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안전요원들이 참가자

들 중간에 배치돼 여성이나 노약자들을 좀 더

도와줬으면 좋겠다 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.

한편 오는 8일 열리는 제9차 에코투어는 1100

도로~법정사~하원수로길~조릿대길~고지천~언

물~표고밭길~한라산둘레길~법정사 코스로 진

행된다.

글=김현석기자

사진=강희만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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